
- 1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20년

: 성과와 과제

한기원�해양환경연구실�연구위원
(kwhan@kmi.re.kr/051-797-4736)

최수빈�해양환경연구실�전문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장원근�해양환경연구실�연구위원
(wkchang@kmi.re.kr/051-797-4732)

VOL.217
2025 OCTOBER

발간년월� 2025년� 10월(통권� 제217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 � �

감� 수� 윤성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보고서의�내용은�우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닌�집필진의�견해입니다.

2025년 9월 10일, 해양오염과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2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주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주관)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기념행사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해역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념식과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학술행사, 그리고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해역별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허용배출량의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에 순서대로 도입되었다.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는 ‘연안오염총량관리 20년의 성과’라는 제목으로 제도 도입의 배경, 총량관리의 

개념, 국내외 유사 제도 사례, 추진체계, 해역별 연안오염총량관리 특성 소개, 주요 성과 등을 설명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지역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하는 환경관리체계 도입, 상시적인 오염부하 관리, 

수질 개선, 해양생태계 회복, 국내 최초의 중금속 총량관리 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결론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 체계의 전환점이었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마산만과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해양환경 보전과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담은 기념영상이 상영되었고, 오염총량관리에 참여했던 주요 관계자의 

20년간의 소회 발표, 공로자 표창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영상에는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 중인 4개 

해역과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영상도 

포함되었다. 이어진 연안오염총량관리 20년의 소회 순서에는 시화호 해양환경교육센터 이계숙 대표, 

(전)봉암갯벌생태학습장 이보경 총괄책임자,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이찬원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http://www.km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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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장 경험과 소회를 청중에게 전달하였다. 기념식의 마지막 주요 순서로 공로자 표창이 

진행되었는데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청 담당자로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민관산학협의회 위원, 

연구진 전문가 등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행사장 복도에서는 2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행사장 내부에는 한쪽 측면에 이젤에 

놓인 마산만과 시화호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기록한 사진이 전시되었다. 첫 번째 부대행사는 

‘외황강보다 낯선 설치류’라는 설치미술 작품으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내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이는 행사 참가자들의 작품 감상과 더불어 사진촬영 명소가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부대행사는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사무국의 부스 전시였으며 각종 책자, 기념품, 포스터, 사진 등 자료가 전시되었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학술대회는 ‘Searching for Global Insights’라는 주제의 첫 번째 세션과 

‘연안오염총량관리의 미래 어젠다’라는 주제의 두 번째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해외 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참여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국제적 함의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의 낸시 버마스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는 

“동아시아 하천유역 및 연안지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적용 확대: 제도 시행 20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해양환경관리 분야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한국의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경험과 성과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의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트위닝프로그램(Twinning Programme)’을 한국과 공동으로 

시작하였음을 소개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닐라만의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영양염 순환 프로젝트(Global Nutrient Cycling Project) 사업을 시작하였음을, 나아가 아세안 

국가의 해양환경 교육 강화와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개국 59개 

지방정부와 함께 25개 교육센타를 설치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일본 츄오대학교의 

히로아키 후루마이 교수는 “일본 총량규제제도(TPLMS)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반폐쇄성 내만의 수질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총량규제제도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발제와 ‘연안오염총량관리정책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국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20년의 성과를 전국 연안으로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빈발하는 ‘수리수문학적 이상 및 변화(Hydrological Anomalies and 

Alterations)’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오염물질관리기법(CSO, SSO, MS4, LID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관리해역은 공공인프라가 발달한 지역으로 첨단산업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새로운 오염물질에 의한 새로운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리대상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현장 중심 복합독성평가방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관산학협의회의 역할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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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20년의�성과와�경험을�공유�

■ 해양수산부는 2005년 도입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개최

- 2025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관한 연안오염총량관리 

20주년 기념행사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성료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특별관리해역의 수질·퇴적물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고, 고니, 붉은발말똥게, 

기수갈고둥, 수달 등 멸종위기종과 보호생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통해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의 환경관리 의사결정 체계와 지역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형 관리 체계로 더욱 

발전할 것을 강조

- 또한 정책 개발 및 지원에 참여한 연구기관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정책 발전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

<그림� 1>�연안오염총량관리� 20주년�기념식

  자료: KMI

■ 해양수산부는 기조발표를 통해 연안오염총량관리 20년의 정책 성과를 소개

- ‘연안오염총량관리 20년의 성과’를 주제로 20년간의 정책 내용과 의미를 재확인

- 과거 우리나라 연안의 해양오염 실태와 새로운 해양환경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어 

오염물질 농도관리와 대비되는 총량관리의 개념을 소개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TPLMS)와 미국 일최대허용부하량제도(TMDL), 일본 수질총량규제제도(TPLCS),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TWPLMS)를 비교하여 설명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허용부하량의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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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민관산학협의회, 환경자문위원회, 기술검토단 

각각의 구성과 기능을 소개하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책 업무의 흐름을 설명

-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4개 특별관리해역(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별로 시행 

기간, 관리대상 오염물질, 주요 세부 정책 및 도입 연혁 등을 소개

- 20년간의 주요 성과를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 지역역량 강화, 해양생태계 회복, 상시적 오염부하 관리, 수질 

개선, 국내 최초의 중금속 총량관리 시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를 ‘국가 해양환경 

관리의 전환점’으로 규정

<그림� 2>�기조발표� ‘연안오염총량관리� 20년의�성과’

  자료: KMI

■ 20년동안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참여했던 지역 관계자 3인은 자신의 소회를 회고

- 기조발표에 이어 마산만과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을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해양환경 보전과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을 상영

- 기념영상에는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 중인 4개 해역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광양만 특별 

관리해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도 포함

- 이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마산만과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현장에 직접 참여한 관계자 3인의 소회를 

통해 20년 동안의 개선 노력, 연안 환경의 변화, 남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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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해양환경교육센터 이계숙 대표, (전)봉암갯벌생태학습장 이보경 총괄책임자,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위원장인 경남대학교 이찬원 명예교수는 단상에 마련된 좌석에 앉아 순서대로 연안오염총량관리에 참여해 

온 지난 20년간의 소회를 현장 경험 중심으로 발표

- 기념영상에 이어 관계자 3인의 소회를 통해 청중들은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 이전과 초기의 안타까운 

환경 상태와 제도 시행을 통해 회복된 연안 생태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

<그림� 3>�기념영상�및�연안오염총량관리� 20년의�소회�발표

  자료: KMI

 

-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에서 시행청 담당자로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민관산학협의회 위원,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연구원에 대해 표창을 시상

<그림� 4>�연안오염총량관리�공로자�표창

  자료: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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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시화, 부산, 울산 특별관리해역의 자료와 작품을 전시

- ‘외황강보다 낯선 설치류’(작가: 김병학, 윤은숙, 이루, 주남식, 신용철)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외황강 하류 연안 환경을 묘사한 설치미술 작품으로 많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작품 감상과 사진촬영의 명소로서 연안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 

-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 사무국에서는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관련 책자, 

기념품, 포스터 등 자료를 전시하여 지역 중심의 기록을 소개

- 한편 행사장 내에는 우측에 마산만과 시화호를 중심으로 과거 사진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주요 기록 전시

<그림� 5>�기념식�부대행사�및�행사장�내�자료�전시

  자료: 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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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의�연안오염총량관리(TPLMS)�확대�적용
■ 한국과 PEMSEA는 동아시아 연안유역을 대상으로 한 트위닝 프로그램이 추진

- 2005년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와 함께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연안환경관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트위닝 프로그램(Twinning 

Programme)을 시작

- 보하이해, 마산·진해만, 마닐라만, 자카르타만, 세토내해, 태국만, 체서피크만 등이 핵심 대상 해역으로 

선정되어,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 전략을 검토

 · 마닐라만에서는 오염부하 산정 기법과 감축 전략, 이를 뒷받침할 금융 접근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자카르타만에서는 연안유역통합관리(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Project, IRBM)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 중

 ·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남남협력 및 북남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참여국 간 지식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공유되는 기반을 마련

<그림� 6>�유역�및�연안�관리를�위한� ‘트위닝�프로그램’�개요

  자료: Nancy Bermas(PEMSEA) 발표자료

■ 마닐라만을 시범지역으로, ASEAN 지역의 영양염관리 전략 및 정책을 개발·적용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등과 함께 마닐라만 유역에서 

추진된 글로벌 영양염 순환 프로젝트(Global Nutrient Cycling Project)는 마닐라만의 적조 및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으로 유입되는 부하량을 정량화하고 삭감하기 위한 환경관리 및 유역관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

- 마닐라만은 필리핀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고 국가 GDP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지역으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오염부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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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하수, 가축 폐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등 주요 오염원이 체계적으로 규명되었고, 

질소와 인의 부하량을 정량화하는 모델이 개발되어 적용

 · 필리핀 농업부(BSWM)는 농경지 비점오염 관리에, 필리핀핵연구원(PNRI)은 동위원소 기법을 통한 오염원 

추적에, 국립해양과학연구소(MSI)는 저층 산소 결핍과 부영양화를 분석하는 수질 모델링에 각각 기여

- 이 프로젝트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정책적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고, 지방정부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로 연결

<그림� 7>�동아시아�지역�영양염�관리프로젝트�개요

  자료: Nancy Bermas(PEMSEA) 발표자료

■ 현재 ASEAN 지역 교육센터･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 확산 가속화

- 2019년 이후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통합유역관리(IRBM) 학습센터가 설립되면서 TPLMS 개념이 

한층 더 확산

-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학습센터로 지정되어 국가별 수질 

관리 경험과 성과를 공유

 · 특히 GEF·UNDP·ASEAN이 공동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32,000ha 규모의 

유역과 1,700만 명 인구를 대상으로 총부하량 산정 기법과 물-에너지-식량-생태계 연계(WEFE nexus) 

접근법을 적용

- 현재 PEMSEA는 10개국 25개 학습센터와 59개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학술 교육, 정책 자문,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제도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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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PEMSEA의�동아시아�교육센타�및�네트워크�소개

  자료: Nancy Bermas(PEMSEA) 발표자료

■ 지난 20년간의 ASEAN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과제를 제안

- 첫째,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 선도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지속 추진 필요

- 둘째, 모든 국가는 국가별 관리 목표 달성과 더불어 국가 목표와 SDGs 및 다자환경협약(MEAs)과의 

정합성 확보 노력 필요

- 셋째, 트위닝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협력 경험을 토대로 정책 개발, 제도 개혁, 국제 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구조 구축 필요

-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통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단순히 한국의 제도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국제관리 체계로 발전 가능

<그림� 9>�동아시아�지역�연안�수질관리�방향과�요소

  자료: Nancy Bermas(PEMSEA)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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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량규제제도(TPLCS)와�경험과�성과를�교류
■ 일본은 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총량규제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 1950~1970년대 일본은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라 산업활동이 확대되고 인구가 집중되면서 연안에 대한 

폐수 배출이 크게 증가

- 이로 인해 세토내해와 같은 내만에서 대규모 적조가 발생하고, 양식어류의 집단 폐사, 해조장·갯벌 상실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

- 기존의 수질오염방지법만의 대책은 환경 개선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따라 1979년 세토내해, 

도쿄만, 이세만을 대상으로 총량규제제도(TPLCS)를 도입

<그림� 10>�일본�총량규제�도입�배경

  자료: Hiroaki Furumai(일본 츄오대학) 발표자료

■ 일본 역시 총량규제제도가 40여 년간 진행되면서 수질 개선 성과 달성

- 총량규제는 COD를 시작으로, 이후 질소(N), 인(P)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오염물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체계를 마련

- 도쿄만의 경우 1979년 COD 부하가 477톤/일에서 2019년 154톤/일로 68% 감소하였으며, 이세만은 

57%, 세토내해는 63%의 감축 효과 발생

- 이와 같은 감축 노력은 수질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졌으나, 내만에서는 여전히 빈산소수괴와 적조 발생이 

반복되는 문제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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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일본�총량규제�수질�개선�성과

  자료: Hiroaki Furumai(일본 츄오대학) 발표자료

■ 현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 등 새로운 관리현안 인식

- 세토내해의 경우 저층 퇴적물 내 총유기탄소(TOC)가 감소하고 저서생물 종수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 

복원 현상 관찰

- 그러나 동시에 영양염 부족으로 어업 생산성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 

요인이 결합하면서 수산업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 이는 단순히 오염부하를 줄이는 접근만으로는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 부각

<그림� 12>�일본�총량규제�성과와�새로운�관리현안

  자료: Hiroaki Furumai(일본 츄오대학)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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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총량규제제도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책의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

- 일본은 기존의 “총량 감축” 중심 정책에서 “총량 관리(total load management)” 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큰 해양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적응형 영양염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수질예측 모델을 통해 사전 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정하는 

순환적 관리 방식 필요

 · 단순한 부하량 규제 외에도 해조장·갯벌 복원, 퇴적물 개선, 어장 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그림� 13>�일본�총량규제�개선방향

  자료: Hiroaki Furumai(일본 츄오대학)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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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향후�과제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추진 계기

- 1980년대 남해안에서 대규모 적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수산업 피해가 극심해졌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마산, 울산, 부산, 광양을 적조특별대책해역으로 지정하고 1990년대 마산만 덕동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하수처리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수질 문제는 지속

- 시화호 역시 방조제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각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을 획득

-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고, 2000년 시화호·인천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2005년에는 마산만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시화호를 대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본격 적용

<그림� 14>�연안오염총량관리�도입배경�및�시행현황

  자료: 최수빈(KMI) 발표자료

■ 제도 시행 20년 지나, 해양수질 개선과 해양생태계 회복 등 가시적 성과 확인

-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COD, 총인(T-P) 등 수질이 개선되었고, 마산의 

붉은 바다, 시화의 검은 바다가 푸른 바다로 회복되는 변화 확인

- 천연기념물 저어새,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해양보호생물 잘피가 다시 출현하면서 생태계 회복 

가시화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질 개선을 넘어 연안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COD와 총인뿐 아니라 구리, 아연, 수은 등 중금속까지 관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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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연안오염총량관리�성과:�수질�개선과�생태계�회복

  자료: 최수빈(KMI) 발표자료

■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관리에서 지역사회 협력과 참여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으로 환경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지방정부, 시민단체, NGO,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로 전환

- 지역별로 수립된 민관산학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이해관계자가 중심이 되는 시민 모니터링, 연안정화, 

환경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 

- 민관산합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해역의 환경현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학교수, 환경기업대표,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자문위원회와 기술검토단을 설립

<그림� 16>�연안오염총량관리�성과:�협력적�거버넌스�정착

  자료: 최수빈(KMI)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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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의 성과와 경험,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 최근 빈발하는 수리수문학적 이상 및 변화(Hydrological Anomaly and Alteration)*를 반영하여 

오염물질 거동 정밀조사, 관리범위 조정, 목표설정·평가 방법 개선, 최신 오염관리기법(CSO, SSO, MS4, 

LID 등)**의 적용 확대

   * 극한호우와 장기가뭄 등 기후 변화에 따라 관리유역에서 해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특성이 변하고, 

해수온도상승·조류·조석 변화에 따라 해역 내 오염물질의 거동특성이 변하는 현상 

  ** CSO(Combined Sewer Overflow,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SSO(Sanitary Sewer Overflow, 분류식 하수도 

월류수), MS4(Municipal Separate Storm Sewer System, 도시별 분리 우수관망 시스템), LID(Low Impact 

Development, 저영향 개발기법) 

 - 첨단산업 입지 가능성이 높은 특별관리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환경문제의 예방적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오염물질 확대** 및 해양배출 점오염원 관리 강화 필요  

     * 울산, 광양, 인천, 부산, 창원은 철도, 도로, 전기, 항만 등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공인프라가 발달한 지역

    ** 유기화합물 등 생물생태유해성 발현물질을 순차적으로 관리항목에 포함해야 하며, 해양배출 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복합독성평가(Whole Effluent Toxicity)’ 방법 개발·적용    

- 특별관리해역의 수질 개선,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환경관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해역별 민관산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


